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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로 몰랐던 질환 찾는다
- 병역판정검사에서 연간 600여 건 질환 발견, 적기 치료로 청년건강 지원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질환이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장·체중 및 시력·혈압 측정, 임상심리검사, 영상
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등 총 35종의 종합병원 수준 검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확인한다. 

□ 이 과정에서 평소 특별한 건강 이상을 느끼지 못했던 청년이 질병을 
발견한 사례는 연간 600여 건에 이르며, 이 중에는 악성종양, 백혈병 
등 중증질환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 (사례 ①)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심장질환과 악성종양 발견(26년 5월, 25년 11월)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각각 심장비대 소견과 비정상적인 
종괴 음영이 관찰된 병역의무자 A씨와 B씨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거쳐 정밀검사를 안내받았다. 이후 의료기관 진료 결과 A씨는 심방
중격 결손을 진단받아 조기에 심장 수술을 받았으며, B씨는 악성
종양으로 확진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다. 

  ○ (사례 ②) 혈액검사에서 백혈병 발견(26년 1월, 3월)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병역의무자 
C씨와 D씨는 추가 정밀검사를 안내받았고, 진료 결과 각각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신속하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 (사례 ③) 혈압검사에서 중증 심혈관계 질환 발견(26년 2월)
혈압 측정에서 수축기 혈압 185mmHg, 이완기 혈압 100mmHg로 
고혈압 소견이 확인돼 추가 정밀검사를 안내받은 병역의무자 E씨는 
의료기관 검사 결과 선천성 대동맥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이 진행되고 있어 벤탈(Bentall) 수술과 승모판막 성형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 (사례 ④) 소변검사에서 사구체신염 발견(26년 3월)
기본 소변검사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동시에 확인된 병역의무자 F씨는 
의료기관 정밀검사를 안내받았다. 진료 결과 사구체신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만성 신부전 등으로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 또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당일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 알림톡을 통해 ‘이(e)-병무지갑’에서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받아 검사 결과와 참고치, 연관 증상 및 관련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병역판정검사  2. 건강검진결과서 제공  3. 개인별
건강상태 확인

 4. 개인별 지속적인
   건강관리

□ 아울러 매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장·체중, 혈압,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개방하고, 올해 7월에는 11년간의 병역
판정검사 자료 295만 건을 분석한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를 국가
통계로 등록함으로써 청년의 질병 및 건강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라며, 
“병역판정검사가 단순히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관문을 넘어, 청년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건강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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